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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드뷰리더READER 모이다

월드뷰를 읽는 사람들이 만난

여성, 그대의 사명은  
한신영 선생님(전 샘물초등학교 교장, 현재 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 박사과정)과 함께한 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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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부터 시작된 월드뷰를 읽는 
사람들의 모임, 월드뷰리더READER. 
가벼운 마음으로 모여 월드뷰를 읽고, 
칼럼니스트 한분과 함께 칼럼과 

미처 쓰지 못한 뒷이야기의 장을 열었습니다. 

지난 3월호 
<종교개혁의 정신과 가정의 신앙교육>의 

한신영 선생님과 만났습니다. 

WORLDVIEW  

May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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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 반응하라! 



가정경건회의 표류기에요.

김고운   사실 집안에서 부모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
것 자체가 어렵잖아요. 교회 안 간다고 혼나거나 교회에 
대해 대화는 하지만, 부모 자식 간에 신앙에 대해서는 나
누지 않거든요. 철들고 나서 엄마와 가정예배를 시작했
는데 예배도 예배지만 엄마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
들, 기도제목으로 나누는 일상이 늘어나 삶 속의 기쁨이 
되더라고요. 서로가 나누는 대화도 깊어지고요.

최선희   어려서부터 저희 집도 가정예배를 했지만, 그냥 
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이었어요. 저희 눈높이에 맞는 방
법은 아니었지만요. 그때 엄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
더라고요. 나중에 철들어서 생각해 보니 가정예배란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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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경건회는 
예배나, 큐티 설교가 아닌 

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, 
그것이 다에요. 



모님의 신앙과 사상이 어떤지 들었던 시간이었더라고요. 
이것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. 

좋은 엄마가 되는 꿈을 꾸세요. 

나연아   형부의 직업상 출장이 잦다 보니 엄마로서 언니
의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고요. 아이들의 신앙교육은커녕 
통제도 어렵더라고요. 청교도들의 교육은 아이들이 태어
나면서부터 시작되잖아요. 부모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
때, 내 경건생활도 어려운 그때,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

평생을 살아갈 터전, 가정교육

WORLDVIEW  

May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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